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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요리경연 대회 참가를 원하는 조리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한 수업
을 진행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인식의 파악
을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들 간의 특성과 함의
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학습법에 대한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유형 분석을 통해 
총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제 1유형(N=6): 문제해결능력 형 (Problem-Solving Ability Type), 
제 2유형(N=8): 팀 구성원 협업 중요 형(Team Member Collaboration Important Type), 제 3유형(N=3): 
자기주도학습 필요 형 (Self-Directed Learning Needed Type), 제 4유형(N=2): 취업 준비 형 (Employment 
Preparation Type)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적용된 학습에 대해 문제해결능력발달, 집단 
내 협업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증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필요성 지각, 그리고 취업준비로서의 조리대회 역할
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들어 났다. 추가로 동일 학습법을 진행하게 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집단 
협업을 위한 중재자적 역할 필요성, 학습동기부여 관련 적극적 노력에 있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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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d the analysis of the culinary arts students’ subjectivity in problem based 
learning(PBL) program for culinary competition. Q methodology was employed for finding common 
characteristic of among students’ opinion and also future suggestion was generated. The study found 
four different types of common structures. First one is Problem-Solving Ability Type(N=6), the second 
one is Team Member Collaboration Important Type(N=8), The third one is Self-Directed Learning 
Needed Type(N=3), and the last one is Employment Preparation Type(N=2). Through the analysis, 
students aware this particular PBL program as a problem solving skill development, understanding of 
coworking in group, importance of self directed learning, and preparation for securing job opportunity. 
The study also suggest that the educator need to perform as a negotiator in coworking process within 
group members and need to have an active approach on stimulation of study motivation among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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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외식산업은 1980년대 각종 국제대회 및 해외 
외식브랜드의 유입으로 초기 산업의 형성기를 이루었
고 1990년대에는 해외 패밀리 레스토랑 및 기업 형 레
스토랑의 국내 진출로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국내 외식산업의 거대화로 지칭되는 2000년대를 
지나 국내 식품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카페 문화로 일컬
어지는 새로운 산업 주류가 나타나고 2010년 이후에는 
국내 외식산업의 해외진출로 이어지는 성장을 지속하
고 있다[1].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외식산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방송 매체의 영향, 라이프 스타
일의 변화 등으로 음식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고려되며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관
련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은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직업전문대학에서의 조리관련 전공의 경우 각 
대학별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2013
년 기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교육모델의 도입
으로 교육과정의 표준화 작업이 시행초기 대비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실무중심 계열의 
경우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직무경험을 이끌어 내
고 학습관련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여
러 가지 교육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리
전공의 경우 이론과 실무에 대한 결합을 통해 교육과정
의 일환으로 각종 조리대회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가
고 있다. 물론 대회 수상을 통한 대학의 홍보활용 이용
과 같은 이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순수한 교육적 
의미에서의 대회 참여 독려와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성
취감 향상과 교육적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회 출전은 학생들의 다양한 
동기부여, 심리적 행복감, 취업준비행동, 전공만족, 진
로관련 자기 효능감 및 자기 성취감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견되고 있다[2-5].

상기의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일반적인 조리
전공 교육 필수과정에 추가하여 조리대회의 참여 및 독
려는 교육효과의 상승과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한 필수
적 부분임을 인식 할 수 있다. 하지만 조리대회 참여를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 검증된 교수법 적용을 통한 체계

적인 교육 및 구성에 대한 적용사례가 전무하고 이러한 
부분의 선행연구도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육효과
가 검증되고 실행된 문제중심학습법을 기초하여 요리
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제중심학습의 경우 실제 생활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 
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필
요한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가 파악하고 배우도록 유도
하는 교수법이며 의학 분야에서 최초 실시된 이후 여러 
학문분야와 대상에 대한 다양한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
이 있어 왔다[6]. 이에 요리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한 문제중심학습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미래 유사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한 제
언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1. 요리경연대회
매년 정부기관, 지자체, 조리 관련 협회, 기업 등이 주

체하는 요리경연대회는 1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양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7]. 하지
만 대회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뚜렷한 대회의 기
준과 형식을 갖추고 다수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
회는 제한적인 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
이다. 

대회관련 연구에서는 참가동기의 요인이 다른 여타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수의 연구가 발견된다. 
먼저 경연 참가자의 참가 동기와 만족도 연구[5], 참가
자의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및 취업준비[2] 그리
고 동기와 전공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3], 마지막으로 관여도 및 자아성취감 관련 연구[4]가 
존재한다. 상기의 연구를 통해 참여 동기 부분에서 사
회적 인정, 전문성 요인, 자기발전, 자아실현의 동기와 
내외적 동기, 자아실현, 몰입감, 쾌락적 동기, 취업준비
행동, 쾌락적 즐거움으로 명명된 동기가 발견되었고 이
외에 교류증진, 기술습득, 자아성취, 전공만족, 전공몰
입, 진로결정효능감 그리고 유희적 동기, 사회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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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적 동기, 교육적 동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런 동
기요인과 다른 여타의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들 간의 영향성에 있어 긍정적인 관련성이 검증되기도 
했다. 조리대회 관련 상기의 양적연구의 결과 외에 참
여자의 주관성과 관련된 연구가 발견되는데 연구결과 
요리대회를 통해 현재 대학의 전공수업만으로서 충족
될 수 없는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추가 응용 형과 
대회를 통해 성취감과 전공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
질 수 있다고 고려하는 성취 유도 형, 그리고 전문지식
습득, 실력평가, 취업에의 도움, 동료의식발달 등으로 
요약되는 지식습득 및 평가 형으로 명명된 세 가지 유
형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조리대회는 학생
들에게 다양한 동기부여를 이루게 하고 이러한 동기부
여는 전공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긍정
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문제중심학습
문제중심학습 교수법이 타 교수학습법과 비교하여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닌 학습과정을 통한 지식의 
습득에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조력자의 역할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즉 문제해결을 이루기 위해 학생중심의 계획의 수립, 
탐색과 재탐색, 해결책 고안 및 제시, 발표와 평가를 진
행한다는 것이다[8][9]. 또한 문제중심학습에서 핵심적
인 사항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의 제시
가 있어야 하고 이는 실제 직무와 관련된 문제여야 한
다는 것이다. 

기존의 문제중심학습관련 연구에서는 문제중심학습
이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제해결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참
여도, 일부 직업기초능력 등은 제시된 교수법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6][10-13].

문제중심학습이 가지는 교수법의 특성과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변수의 특성을 결함해 보면, 요리경연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능력 개발과 발전적
인 결과물을 창작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성향의  발달에 
있어 문제중심학습의 적용은 타 학습법 대비 비교우위

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요리경연대회를 위한 문제중심학습 적용사례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요리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주차별 진행과 운영은 다음[표 1]와 같다.

표 1. 주차별 운영과정

주 문제중심학습 효과 학습내용

1
오리엔테이션, 

문제제시(대회 소개 및 
계획)

2 직업기초능력 팀 구성 역할 분담 이론

3 자기주도학습, 직업기초능력, 
문제해결능력

메뉴구성1
(요리트렌드 파악, 

벤치마킹)
이론

4 자기주도학습, 유연한 지식,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메뉴구성2
(신 메뉴개발, 메뉴 

재구성)
이론

5
효과적인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기초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팀별 메뉴발표 및 피드백 이론

6 자기주도학습, 문제해결능력  실습1
1인분 샘플 작업

이론
실무

7 자기주도학습,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실습2
메뉴 보완 피드백

이론
실무

8 자기주도학습, 문제해결능력 실습3
개별  메뉴 실습 

이론
실무

9 효과적인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실습3
팀별 메뉴 실습 

이론
실무

10 효과적인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사진 촬영 및 최종 메뉴 
레시피 작성

이론
실무

11 효과적인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기초능력 테이블 세팅 구성 실무

12
효과적인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기초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최종 리허설 실무

 
본 연구를 위한 문제중심학습의 적용을 위해 총 12주

의 수업구성을 기준틀로 하고 메뉴구성과 실습에 있어 
학생중심의 역할 배분, 문제의 파악과 해결과 관련된 
계획 수립, 그리고 해결책의 도출 및 평가에 있어 자체 
평가와 상호 평가과정을 배치하였다. 문제중심학습의 
핵심인 문제는 대회출전을 위한 조리레시피 개발과 조
리법의 개발로 정하여 비구조화된 형식으로 학생들에
게 제시되었다. 학습의 문제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이제 요리 경연대회에 출천하게 됩니
다. 이번 대회는 총 6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있고 이중 
라이브 3코스 단품메뉴 또는 전시 2코스 단품메뉴를 
제출하는 라이브 경연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에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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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레시피 작성과 조리법의 숙달 및 완성 그리고 
견본품을 만들어 주세요”. 대회 준비를 위해 총 27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들을 모집 선발하고 이 그룹에 대
한 문제중심학습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학
생들에게 과제 수행계획서 및 회의록 작성을 통해 구체
적인 문제중심학습을 진행하였다. 27명의 학생은 총 6
개 팀으로 나누어 졌으며 이 중 5명이 한조인 5개 팀과 
2명 1조인 1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 각 주별 학습은 
문제 중심의 문헌연구에서 밝혀진 학습 결과를 가지고 
구성하였으며 이론을 학습초기에 배치하고 이론과 실
무를 병행하는 학습을 학습중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중심의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문
제중심학습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식음료관련과목
에서 문제중심학습 연구에서 진행된 하이브리드 형식
의 문제중심학습의 일부를 차용하여 교수자의 조력자
적 역할과 정보 제공자 및 시연자의 역할을 추가한 모
형을 적용하였다[6][13-15].       

4. Q방법론
Q방법론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연구를 위해 심리학

적, 철학적, 통계적, 심리측정과 관련된 개념을 통합한 
방법론으로서 인간의 주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특수 통계기법이다[16]. 또한 개인이 생각하는 특정 교
육과정에 대한 인식, 가치, 태도, 신념과 같은 개념에 대
한 정성적 연구를 시작으로 이 요소에 대한 정량적 분
석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에 대한 
공통된 특징들을 발견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다[17].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가설설정과 변
수특성 및 변수관계 분석, 인간의 부분적인 특성변수 
및 개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R방법론과는 다른 Q방
법론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대학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요리대회를 단순 실무관련 프로그램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을 위해 검증된 교수법을 도입하
여 진행하였다[18].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관
적인 생각들에 대한 공통된 특징들을 발견하고자 하며 
인간심리와 인간행동 분야와 같은 실증적으로 지지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개발단계에 
있는 연구의 경우 이상적인 연구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
되기에 본 연구 방법으로 채택 하였다[19].

Ⅲ. 연구문제 및 방법론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국내요리경연대

회 참가를 위한 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인
식과 그 속에 나타나는 공통된 구조를 파악하고 발견하
고자 한다. 기존의 문제중심학습 관련 선행연구와 인터
뷰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조리전공 대학
생의 요리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주관적인 인식과 그 구
조의 발견을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여 다각적인 분석
을 통해 주관적 인식 유형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으
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조리전공 대학
생의 요리경연대회 참가에 대한 주관
적 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조리전공 대학
생의 요리경연대회 참가에 관한 유형
들 간의 특성과 그 함의는 무엇인가?

2. Q 표본의 구성
Q방법에서의 표본은 Q-sorting을 실행하는 진술문

의 집합으로서 Q모집단에서 표출되는 표본의 수와 표
출방법이 중요하다. Q표본의 선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연구주제에 관한 가능한 모든 진술문을 
확보한 다음 무작위로 진술문을 추출하는 비구조적 표
집(Unstructured Sampling) 방법과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Q표본의 범
주를 사전에 설정하는 구조적 표집(Structured 
Sampling)으로 구분하여 사용 된다[20]. 본 연구는 문
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요리경연대회를 참가하는 조리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구성하여 총 2단계
의 과정을 거쳐 Q표본을 선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요리경연대회를 참가하는 학생을 대상
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비구조적 방법으로 모집단을 
표집 하였다. 인터뷰를 토대로 본 연구와 관련된 관련 
기사, 학술서적, 전문서적,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포함
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해 최초 약 42개의 Q-모집단
(concourse)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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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모집단에서 Q표본을 추출하는 작업으
로  의미가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
으며, 요리대회 담당 지도 교수자 3명의 전문가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진술문
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2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20개의 진술문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표 2]과 같이 진
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Q진술문

 3. P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P표본 구성은 Q분류에 참여하는 응답자 

또는 피 실험자를 의미하며, Q방법론은 행위자의 관점
에서 출발하여 개인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 다른 
유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R방법론과는 달리 P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의 비교 가능한 정도의 수면 충분하
므로 P샘플의 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소규모 표본을 이용하는 이유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오히려 요인분석의 한 요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적재되어 요인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
가 있기 때문이다[22].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P표본
은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요리대회를 참가하
는 조리전공 대학생 25명을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 한 후 판단표집(Judgement Sampling)방
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4. Q-sorting

n=4
n=2 n=3 n=3 n=2

n=1 n=1

-3 -2 -1 0 +1 +2 +3
가장
반대 ⇐ 반대 중립 찬성 ⇒ 가장

찬성

그림 1. 각 진술문의 긍정 및 부정의견 점수 분포방식 

본 연구는 2019년 5월1일부터 17일 까지 자료 수집
하였고, 위의 [그림 1]과 같이 Q분류의 절차로는 응답
자가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강제정
규분포 방식에 따라 가장 긍정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은
(+), 중립(0), 가장부정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은(-)으로 
총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23], 긍정적인 진술문 중 
가장 긍정하는 것을 순서대로 골라서 바깥에서부터
(+3), 가운데는 중립, 가장 부정하는 것을 (-3)로 분류
하여 표준정규분호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였다[표 3]. 이
때 각각의 의견(심층인터뷰)을 따로 받아 선정이유를 
조사한 다음 Q-factor 해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24].

분포 -3 -2 -1 0 1 2 3
점수 1 2 3 4 5 6 7
진술 2 3 3 4 3 2 2

표 3. 분포별 점수 및 진술문 수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자료분석
본 연구는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조리전공 대학생

의 요리경연대회 참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사
항을 심도 있는 측정을 위해 Q방법론적으로 접근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진술문 작성에 필요한 자

번호 Q진술문(Q-Statements)
Q1 평소에 접하지 못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Q2 접시 플레이팅에 대해 많은 연습과 도움이 된다.
Q3 요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
Q4 팀원 간의 협동과 소통이 중요하다.
Q5 팀원 간의 연습을 통해 유대감이 형성된다.
Q6 자신이 맡은 파트를 소화하기 힘들다.
Q7 대회 준비기간이 짧아 부담스럽다.
Q8 취업 후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Q9 요리관련 지식을 많이 습득 할 수 있다.
Q10 대회반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Q11 팀원 간의 미팅에서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Q12 스펙관리에 도움이 된다.
Q13 대회수상경력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Q14 자신이 맡은 파트를 혼자 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다.
Q15 평소 실습수업에도 자신감이 생긴다.
Q16 대회 경험이 처음이라 어렵다.
Q17 다음 대회도 준비해서 출전하고 싶다.
Q18 창의력이 향상 되는 것 같다.
Q19 메뉴구성을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Q20 팀원 간의 미팅에서 아이디어 회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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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사전 인터뷰를 통해 Q모집단(concourse)의 요소
들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진술문(Q-statement)을 
작성하였다. 또한 P표본에 수집된 20명의 자료는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질문문항과 변수 혹은 
대상자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이들 사이에 구조를 파
악하여 분석하였다.

표 4. P 표본의 특성과 인자가중치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요리경연대회를 준비하는  
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성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Q요인 분석결과 총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QUANL프로그램 통계결과, 전체변량의 약 47%를 
설명하고 있는 4개의 요인에는 각각 6명, 8명, 3명, 2
명으로 인원수에 대한 의미는 없다. 또한 인자 가중치
가 1.0 이상인 응답자는 각각 6명, 3명, 0명, 1명이 속
해있어 제1유형이 가장 큰(설명력이 높은) 인자로 나타
났다. 그리고 [표 5]에서 보듯 각 유형의 변량크기를 나
타내는 대표 아이겐값(eigen value)은 각각 4.3523, 
3.0031, 2.0973 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의 분석방
법으로 주인자 분석법(principal components factor 
matrix)을 시행하고, 회전은 사각회전법(oblique 

rotation)을 시행하여 분석 하였다.

표 5. 유형별 아이겐 값(eigen value)과 변량
아이겐 값 4.3523 3.0031 2.0973

전체변량 백분율 0.2176 0.1502 0.1049

누적 빈도 0.2176 0.3678 0.4726

[표 6]는 전체 유형별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나타내 
주는데, 제 3유형과 제 4유형간의 상관계수는 -0.410
으로서 가장 높았고, 그 밖의 제 1유형과 제 2유형간의 
상관계수는 -0.412,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0.191,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0.120, 제2유형과 제3유형은 
–0.126, 제 2유형과 제4유형은 -0.007,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0.410 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와 같이, 각 유
형 간의 관계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4개의 유형이 전
체적으로 호의적인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제5유형
제 1유형 1.000 - - - -
제 2유형 -.142 1.000 - - -
제 3유형 -.191 -.126 1.000 - -
제 4유형 -.120 -.007 -.410 1.000 -

표 6. 전체 유형별 상관관계

2. 각 유형별 분석
각 유형별 특성들을 종합 하여 분석하면 각 4개의 유

형으로 나타났으며, 해당하는 진술문별 ±1.00이상의 
표준점수를 보인 진술문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고 
<표>로 제시한다. 이 중 높은 점수를 중심으로 각 유형
의 네이밍(naming)과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
한 표준점수가 높은 진술문은 해당 유형에 가장 적합하
게 이해하고, 가장 낮은 점수의 진술문은 반대로 해석 
된다. 

1.1 제 1유형(N=6) : 문제해결능력 형
    (Problem-Solving Ability Type)
아래의 [표 7]을 보면, 제 1유형에 속한 응답자 6명은 

위 [표 4]에서 분석결과 인자가중치 1을 넘은 응답자의 
수가 6명으로, 3번[요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

유형 ID 성별 연령 직업 학과(전공) 인자
가중치

TYPE Ⅰ
(N=6)

1 여 24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1.1140
3 여 21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1.1724
5 남 23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3.1481
6 여 22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1.6063
8 여 21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2.1329
14 여 22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2.1493

TYPE Ⅱ
(N=8)

2 남 20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0.9232
7 여 20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0.9794
10 여 23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0.9559
12 여 23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1.1375
15 남 24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1.6539
17 남 25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0.5547
19 여 24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1.5014
20 남 27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0.7830

TYPE Ⅲ
(N=3)

4 남 20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0.3238
9 여 20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0.7718
13 남 25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0.9277

TYPE Ⅳ
(N=3)

11 남 23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0.6094
16 여 22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1.4313
18 남 25 대학생 식음료조리계열 0.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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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Z-score=1.84).] Q진술문에 가장 긍정적인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7번[대회 준비기간이 짧아 부담스럽
다.(Z-score=-1.15)] Q진술문에 가장 부정적인 일치
를 보였다. 제 1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문을 살펴
보면 대회 준비 기간 중 메뉴 설계를 위한 자료수집, 조
리방법 및 식재료 학습, 개인 파트 해결 능력 등 요리대
회를 통해 학습 효과 증대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 것으로 인식한 답변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유형을 “문제해결능력 형” 이라
고 명하였다.  

표 7. 제 1유형에서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표 8. 제 1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1.2 제 2유형(N=8) : 팀 구성원 협업 중요 형
  (Team Member Collaboration Important Type)
아래의 [표 9]을 보면, 제 2유형에 속한 8명은 위 [표 

4]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은 응답
자의 수가 3명으로, 20번[팀원 간의 미팅에서 아이디어 
회의가 중요하다.(Z-score=2.01)] Q진술문에 가장 긍

정적 일치를 보이고 있고, 15번[평소 실습수업에도 자
신감이 생긴다.(Z-score=-1.12)] Q진술문에 가장 부
정적 일치를 보였다. 제 2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
문을 살펴보면 요리대회 준비와 실전은 팀워크로 진행
되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팀 구성원 협업 중요 형” 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 제 2유형에서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표 10. 제 2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1.3 제 3유형(N=3) : 자기주도학습 필요 형
    (Self-Directed Learning Needed Type)
아래의 [표 11]을 보면, 제 3유형에 속한 3명은 위 

[표 4]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은 
응답자의 수가 0명으로, 6번[자신이 맡은 파트를 소화
하기 힘들다.(Z-score=1.94).] Q진술문에 가장 긍정적 
일치를 보이고 있고, 1번[평소에 접하지 못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Z-score=-1.33)] Q진술문에 
가장 부정적 일치를 보였다. 제 3유형에 속한 응답자들
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요리대회를 처음 출전하거나 1
학년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판단되며, 요리에 대한 지식
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맡은 역할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Type Ⅰ Item Descriptions
Item Greater Than All 

Other
Z-

Score
A, or 
N. Z Diff.

1 평소에 접하지 못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1.625 -.570 2.195

14 자신이 맡은 파트를 혼자 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다. 1.224 -.921 2.145

2 접시 플레이팅에 대해 많은 연
습과 도움이 된다. 1.575 -.331 1.907

Item Greater Than All 
Other

Z-
Score

A, or 
N. Z Diff.

5 팀원 간의 연습을 통해 유대감
이 형성된다. -.810 .363 -1.173

7 대회 준비기간이 짧아 부담스
럽다. -1.148 .295 -1.443

4 팀원 간의 협동과 소통이 중요
하다. -1.104 .561 -1.665

Q 진 술 문 표준
점수

긍정

3 요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 1.84

14 자신이 맡은 파트를 혼자 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다. 1.62

1 평소에 접하지 못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1.60

2 접시 플레이팅에 대해 많은 연습과 도움이 된다. 1.58

19 메뉴구성을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42

부정
4 팀원 간의 협동과 소통이 중요하다. -1.10

7 대회 준비기간이 짧아 부담스럽다. -1.15

Q 진 술 문 표준
점수

긍정

20 팀원 간의 미팅에서 아이디어 회의가 중요하다. 2.01
11 팀원 간의 미팅에서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1.92
5 팀원 간의 연습을 통해 유대감이 형성된다. 1.85
4 팀원 간의 협동과 소통이 중요하다. 1.80

부정 15 평소 실습수업에도 자신감이 생긴다. -1.12

Type Ⅰ Item Descriptions
Item Greater Than All 

Other
Z-

Score
A, or 
N. Z Diff.

5 팀원 간의 연습을 통해 유대감
이 형성된다. 1.850 -.523 2.373

11 팀원 간의 미팅에서 의견충돌
이 자주 일어난다. 1.924 -.415 2.339

4 팀원 간의 협동과 소통이 중요
하다. 1.795  -.405 2.200

6tem Greater Than All 
Other

Z-
Score

A, or 
N. Z Diff.

15 평소 실습수업에도 자신감이 
생긴다. -1.117 -.141  -.976

6 자신이 맡은 파트를 소화하기 
힘들다. -.847 .259 -1.106

19 메뉴구성을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383 .786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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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 학습이 필요로 하는 주관적 인식의 별견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필요 형” 이라고 명하였다.

표 11. 제 3 형에서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표 12. 제 3 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1.4 제 4유형(N=2) : 취업 준비 형
    (Employment Preparation Type)
아래의 [표 13]을 보면, 제 4유형에 속한 3명은 위 

[표 4]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은 
응답자의 수가 1명으로, 13번[대회수상경력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Z-score=1.53)] Q진술문에 가
장 긍정적 일치를 보이고 있고, 16번[대회 경험이 처음
이라 어렵다.(Z-score=-1.88)] Q진술문에 가장 부정
적 일치를 보였다. 제 4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문
을 살펴보면 요리대회를 통해 실무에 대한 감각을 인지
하고 대비하며, 수상 경력과 능력을 쌓은 후 원하는 산
업체에 취업을 생각하는 “취업 준비 형” 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3. 제 4 형에서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표 14. 제 4 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3. 일치하는 항목별 분석

Item Description Average 
Z-Score

대회반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1.12
(* CRITERION = ±1.000)

표 15. 일치하는 항목과 평균 표준점수
      (Consensus Items And Average Z-Scores)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개의 유형 중 비슷한 양상을 보
이는 Q질문은 총 1개의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위
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 응답자들은 10번[대
회반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Z-score=1.12)]의 진
술문에 전체적인 긍정적 일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대체적으로 의견 동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Ⅴ. 결 론

Q 진 술 문 표준
점수

긍정

6 자신이 맡은 파트를 소화하기 힘들다. 1.94

7 대회 준비기간이 짧아 부담스럽다. 1.64

16 대회 경험이 처음이라 어렵다. 1.59

19 메뉴구성을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29

부정
11 팀원 간의 미팅에서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1.10

12 스펙관리에 도움이 된다. -1.17

1 평소에 접하지 못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1.33

Type Ⅰ Item Descriptions
Item Greater Than All 

Other
Z-

Score
A, or 
N. Z Diff.

16 대회 경험이 처음이라 어렵다. 1.588 -1.091 2.679

6 자신이 맡은 파트를 소화하기 
힘들다. 1.938 -.669 2.607

7 대회 준비기간이 짧아 부담스
럽다. 1.642 -.634 2.276

Item Greater Than All 
Other

Z-
Score

A, or 
N. Z Diff.

11 팀원 간의 미팅에서 의견충돌
이 자주 일어난다. -1.099 .593 -1.692

1 평소에 접하지 못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1.332 .415 -1.747

Q 진 술 문 표준
점수

긍정

13 대회수상경력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1.98

12 스펙관리에 도움이 된다. 1.86

17 다음 대회도 준비해서 출전하고 싶다. 1.44

8 취업 후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1.32

부정
18 창의력이 향상 되는 것 같다. -1.02

14 자신이 맡은 파트를 혼자 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다. -1.30

16 대회 경험이 처음이라 어렵다. -1.88

Type Ⅰ Item Descriptions
Item Greater Than All 

Other
Z-

Score
A, or 
N. Z Diff.

12 스펙관리에 도움이 된다. 1.858  -.764  2.621

13 대회수상경력으로 좋은 회사
에 취업하고 싶다. 1.979 -.617  2.596

8 취업 후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1.315 -.521  1.837

Item Greater Than All 
Other

Z-
Score

A, or 
N. Z Diff.

18 창의력이 향상 되는 것 같다. -1.016 -.314 -.701

16 대회 경험이 처음이라 어렵다. -1.882  .066 -1.948

20 팀원 간의 미팅에서 아이디어 
회의가 중요하다. -.829 1.2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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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요리경연대회 진행
을 위해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Q방법론적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문제는 크게 2가
지로서 첫째,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조리전공 대학생
의 요리경연대회 참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은 어떠
한가? 둘째,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조리전공 대학생의 
요리경연대회 참가에 관한 유형들 간의 특성과 그 함의
는 무엇인가? 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유형별 분석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도출 되었다. 구체적으로, 제 1유형
(N=6) : 문제해결능력 형 (Problem-Solving Ability 
Type), 제 2유형(N=8) : 팀 구성원 협업 중요 형 
(Team Member Collaboration Important Type), 
제 3유형(N=3) : 자기주도학습 필요 형(Self-Directed 
Learning Needed Type), 제 4유형(N=3) : 취업 준비 
형 (Employment Preparation Type)으로 각 각 독특
한 특징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1유형은 “문제해결능력 형“ 으로 명 하였다. 문제
해결 능력은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과제를 도출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실행, 평가해 
가는 활동을 의미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유용한 의견과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고
력과 문제 발생 시 사실과 대안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
석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
다[6]. 학생들은 요리대회 준비 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인 메뉴 구성과 설계 부분에서 팀 내의 
개별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를 위해 관련 서적, 요
리 블로그, 동영상, 시장 식재료조사 및 학습을 진행하
면서 교육과정 외에 많은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1차 샘플 작업, 요리실습, 교수자 피
드백, 2차 수정 팀별 보완·수정 실습, 개인 실습 등을 
거치면서 개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길
러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제2유형은 “팀 구성원 협업 중요 형” 으로 명 하였다. 
요리경연대회에서의 팀워크는 팀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요리대회준비과정 1
주차의 팀 구성 이후에 12주 과정동안 원활히 의견을 

조율하여 진행하는 팀이 있는 반면, 몇몇의 팀은 사소
한 부분에서도 각자의 의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서
로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 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문을 종합해본 결과 팀워크로 이루어 진
행하는 만큼 각자의 지위나 역할에 따라 책임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팀 구성원의 협업과 원활한 의사소통, 그
리고 팀장의 리더쉽 및 교수자의 중간 관리 역할이 중
요한 것으로 시사 될 수 있다.

제3유형은 “자기주도학습 필요 형” 으로 명하였다. Y
대학 식음료조리계열의 경우 요리경연대회 참가 학생
으로는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구성된
다. 2학년 대부부의 경우 조리실습 경험이 많고 대회 
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식재료 및 조리기구 사용법, 
메뉴구성 방법, 대회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반면, 1학년
과 몇 몇 2학년 학생은 팀워크에 적응 못하고 개인의 
역할 수행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주차부터 5주차 기간에 개인의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신의 학습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야 하며, 학습자의 참여여부,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방법에 대해 교수자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제4유형은 “취업 준비 형” 으로 명 하였다. 조리전공 
관련 산업체의 채용기준은 과거 학벌이나 어학능력점
수, 해외연수 등 산학협력업체의 협업 등의 단순 스펙
을 중요시하던 경향에서 현재는 이와 더불어 현장경험, 
실무능력 등 실무 형 인재를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대학 조리전공 과정 중 관련 커리어를 쌓는 
방법으로는 관련 자격증 취득, 학점관리, 실무경력, 어
학능력 등이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와 같이 비슷한 
경험과 능력으로 산업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남들과 차별화된 실무 관련 커리어를 만들어 심각한 
취업난을 극복하고 개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
해 다양한 국내 및 해외의 요리경연대회를 참여하여 관
련 실무능력 쌓은 후 취업 준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4가지 유형별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요리경연대회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나, 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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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기주도 학습과 같이 향후 미래 학습법의 개발
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후속 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자면 Q 
모집단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학의 조리전공 대학생  
중심으로 범위를 선정하였다. 미래 연구에서는 Q 모집
단의 범위의 확장과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보다 세밀
한 구분과 폭 넓은 Q 표본의 구성이 필요 할 것으로 사
료되며, 추가적인 세밀한 Q방법론의 질문항목과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응답자들의 다각화와 객관화 된 분석
을 점진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특정 조리전공 재학생의 인식연구
는 차후 대학 조리전공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 개발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근본이 되는 기초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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